
금호타이어, 파업-직장폐쇄 “충돌”
제23차 교섭 앞두고 위기감 고조 … 정리해고 명단 통보가 갈림길

금호타이어 노사가 정리해고 예정자 명단 통보를 둘러싸고 전면파업과 직장폐쇄로 맞서 일촉즉발의 위기감

이 조성된 가운데 9월4일 오전 노사교섭이 재개돼 결과가 주목된다.

9월4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제23차 교섭이 열리게 된다.

3일 제22차 교섭이 무산되고 금호타이어가 정리해고 예정자 명단을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노조가 재

교섭을 요구해 마지막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특히, 8월25일 협상에서 임금동결이라는 최대 양보 카드를 제시했던 노조가 무노동, 무임금을 고수하는 회사

에 또 다른 양보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노조는 회사가 정리해고 예정자 명단을 통보하는 즉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고, 회사는 노조

가 파업에 돌입하면 직장폐쇄와 시설보호요청 등으로 맞서기로 하는 등 극단적인 충돌을 앞두고 있다. <저작

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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